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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이 연구는 협력적 소비 활성화를 위한 지속가능 패션디자인 가이드라인 개발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국내외 협력적 소비 관련 사례를 수집하여 분류하였고 제품의 수명 단계별 지속가능한 디자인 요소

를 도출하였다. 패션 전문가 집단의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여 협력적 소비를 위한 지속가능 패션디자인을 

조사하였다. 이 두 결과를 지속가능 의류 제품 수명 단계에 적용하여 패션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

다. 협력적 소비 서비스 사례 분석 결과, 협력적 소비는 중고거래, 대여 서비스, 의류 기부의 형태로 이루어

지고 있다. 의류 제품의 내구성, 독창적 디자인, 제품의 위생 관리, 유행성, 재테크 수단으로의 가치, 상품

사이즈의 유연성은 협력적 소비를 활성화하는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시간을 절약하는 간편한 절차, 의류 

제품의 위생 관리 서비스, 진품 보장과 가격 책정에 대한 신뢰성 확보, 편리한 수거와 배송 서비스, 교환 

및 환불 처리, 세탁과 수선과 같은 편의성 제공이 협력적 소비를 활성화하고 있다. 협력적 소비를 위한 패

션디자인 가이드라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제품 설계 및 생산 단계에서는 친환경 의류 소재 사용, 의류 내

구성을 높이는 디자인, 의류 재사용을 고려한 패턴 제작과 봉제 방법이 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의류 유통 단계에서는 재사용을 고려한 유통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 셋째, 의류 사용 단계에서는 자원의 

사용을 줄이고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의류 세탁과 관리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제공되어야 한

다. 의류의 수명을 단축하는 원인을 제거하고, 사용자 요구를 오랫동안 충족시킬 수 있는 디자인과 의류 

수선이 쉬운 디자인 개발이 이루어져야 하며 의류 수선 서비스의 확대가 이루어져야 한다. 넷째, 의류 폐

기 단계는 의류를 재활용할 수 있는 분리 작업과 폐기물을 최소화하는 디자인으로 해체가 쉽게 디자인해

야 한다. 유해 물질의 사용을 제한하고 의류 폐기량을 줄이는 소비자의 자발적 참여가 이루어지도록 체감

할 수 있는 혜택이나 경제적 인센티브 제공으로 효율적 회수가 이루어져야 한다. 지속가능 디자인 요소에

협력적 소비를 위한 요소를 추가하여 재구성한 패션디자인 가이드라인이 기획 단계부터 폐기과정까지 반

영될 때 사회적 가치변화에 부응하고 심각해지는 환경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패션 산업 실무 방안으로 활

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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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사회와 환경에 대한 책임과 공헌을 중요시하는 

사회적 가치 변화에 따라 기업 가치는 이익 창출에

서 ESG(environmental, social, coporate governance)로 

평가되고 있다(Lee, 2021). 세계 각국 정부는 2050

년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과 정책

적 규제를 만들어내고 있다. 이에 기업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경제적 성장, 환경적 건전성, 

사회적 책임의 트리플 바텀 라인(triple bottom line: 

TBL)에 부합하는 제품과 서비스 개발 및 비즈니스 

전략을 세우고 있다(Yoon, 2006). 

글로벌 패션 브랜드들이 2019년 8월에 G7 정상

회담에서 발표한 패션 팩트(The Fashion Pact)에 협

약했으며(Farra, 2019) 친환경 의류 제품의 생산과 

의류 재활용에 동참하고 있다. 하지만 친환경 의

류 제품일지라도 재활용 과정에서 많은 양의 탄소 

배출과 물이 소요되며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

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보고에 따라 새로운 방안이 

요구되고 있다. 현실적으로 버려진 의류를 소재별

로 분류해 재활용하는 것은 대규모 산업으로 확장

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이다(Beall, 2020). 일부 패션 

기업들이 시도하고 있는 친환경 제품의 생산과 마

케팅은 소비자의 ‘착한’ 소비에 의한 기업 중심의 

소극적 실천으로 윤리적 소비를 강조한 나머지, 

소비자의 선택을 제한하고 소비 심리를 위축하여 

오히려 패션 산업의 성장을 방해할 수 있다. 이에 

의류 폐기량을 줄이고 의류의 생산과 소비 그리고 

폐기의 수명 주기를 연장하는 방법으로 의류의 협

력적 소비가 제기되고 있다(Jang, 2019).

협력적 소비는 타인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개인의 유휴자원을 다른 사람과 공유하는 것을 말

한다. 코로나 19(COVID-19)를 계기로 온라인과 모

바일로 이동한 소비생활의 변화는 개인 간 거래와 

구독 서비스를 활성화해 협력적 소비의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소유보다는 사용에 가치를 두고 있

는 협력적 소비는 다양한 유·무형적 자원을 교환

하는 과정에서 자원의 사용을 높이고 관계를 형성

하여 사회적 혜택으로 전환될 수 있으며 자원 사

용에 대한 지식 공유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 

협력적 소비의 일환인 중고거래의 활성화와 의

류 대여 사이트의 등장으로 의류 재사용에 대한 인

식이 변화하고 있으나 헌 옷이 재사용되는 비율은 

13% 정도로 낮다(“Textiles”, n.d.). 인체와 밀접하게 

접촉되는 의류는 개인화 특성이 강해 타인에게 대

여하거나 공유하기에 심리적 장벽이 높아 의류의 

재사용을 높이기 위한 근본적 변화가 필요하다. 

패션 산업이 지속해서 성장하기 위해서는 에너

지 소비와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고 의류 제품생산

과 의류 폐기의 순환 구조가 이루어져야 하지만 

패션디자인은 소비를 위한 생산과 사용 단계에만 

중점을 둔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므로 패

션을 소비하는 행위를 친환경의 실천과 연계하여 

가치소비로 전환하고 이러한 소비 실천을 개인의 

정체성과 연계하여 순환 구조로 만드는 것이 필요

하다. 이 연구는 패션 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실무 디자이너들이 의류 제품의 생산, 

유통, 소비, 폐기에 이르는 의류 제품 수명 주기의 

전 단계에서 환경보호, 사회적 책임, 경제성장이라

는 트리플 바텀 라인에 맞춘 패션디자인 개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협력적 소비를 위한 패션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

를 위해 협력적 소비 개념에 대해 고찰하고 사례

를 조사하였으며 협력적 소비를 활성화하는 의류 

제품 디자인 개발 전략을 도출하기 위한 심층 인

터뷰를 패션 분야 전문가를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인터뷰 결과 도출된 내용을 의류 제품의 디자인에 

적용하여 재사용을 고려한 설계, 의류를 수거하여 

재사용을 높이는 방법, 효율적인 분리배출, 의류 

폐기를 최소화하는 패션디자인 가이드라인을 개발

하였다. 이 연구의 결과는 사회적 가치소비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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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패션 산업 성장의 기초 자료로 친환경 패션디

자인에 대한 인식과 이해를 높이고 사회적 가치소

비에 대한 요구를 패션디자인 프로세스에 반영하

는데 활용할 수 있다. 패션디자이너 역할의 변화

와 지속가능한 디자인 개발에 참여를 유도한다는 

점에 이차적 의미가 있다.

Ⅱ. 이론적 배경

1. 의류 제품의 협력적 소비의 개념

협력적 소비는 IT 기술을 활용하여 공유경제를 

구성하는 개념으로 상품이나 서비스와 같은 유·무

형의 자원을 기부, 대여, 거래, 교환 등의 방식으로 

공유하는 과정에서 사용가치를 높이는 소비 활동을 

말한다. 협력적 소비 개념은 Felson and Spaeth(1978)

가 공동 활동에서 경제적 재화 및 서비스를 소비하

는 것을 협력적 소비로 언급한 것에서 확인할 수 있

다. Weitzman(1986)이 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에 

대한 대책으로 공유경제를 내세웠고, Lessig(2008)

가 ｢Remix: Making art and commerce thrive in the 

hybrid economy｣에서 공유경제를 설명하면서 생산
된 제품을 여럿이 공유해 쓰는 협력적 소비 형태

라고 설명하였다(Jeong & Kim, 2020). Botsman and 

Rogers(2010)는 협력적 소비를 기술과 과학적 시스템

을 통해 상품, 서비스, 시간, 공간 등의 자원을 공유

(sharing), 교환(bartering), 대출(lending), 거래(trading), 

임대(renting), 기부(gifting), 바꾸기(swapping)에 의한 

소비로 구체화하였다(Lee & Yoe, 2016). 다양한 비

즈니스 모델이 개발되면서 협력적 소비는 유휴자원

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여 자원의 활용도를 높인

다는 점에서 공유경제와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

지만, 협력적 소비는 사용자 관점에서의 활동이고 

공유경제는 비즈니스 관점으로 구분되며 협력적 소

비는 공유경제 안에서의 활동을 의미한다(Fremstad, 

2014; Petrini et al., 2017). 

의류 제품의 협력적 소비는 대여, 기부, 거래의 

방식이 주로 사용되는데 의류를 ‘재사용’하는 것

은 환경보호를 위한 가치소비의 실천 행위와 연계

된다. 협력적 소비의 실천 방법으로써 의류의 재사

용은 재활용과는 차이가 있다. Hethron and Ulasewicz 

(2008)의 연구와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면, 재사용

은 새것이 아닌 사용한 적이 있는 물건을 다시 사

용하는 것이다. 재활용과 의미와 유사하지만 특별

한 가공을 거치지 않는다는 점에서 다르다(Yoon et 

al., 2013). 이것은 Botsman and Rogers(2010)가 3가

지로 분류한 소비 사례로 구체화된다. 첫 번째 사

례는 기업이 제품과 서비스를 판매하는 대신에 공

유나 임대 방식으로 제공하여 소유보다는 사용에 

가치를 두는 것이다. 두 번째 사례는 재분배 형식

으로 필요 없어진 개인 소유의 상품을 필요한 사

람과 교환하여 사용하거나 중고로 판매하는 것이

다. 세 번째 사례는 협력적 라이프 스타일로 비슷

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유무형의 자원을 공유하

여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므로 협력적 소비

에서 의류 재사용은 기존의 의류를 해체하지 않고 

원형을 유지하면서 공유하여 사용하는 것을 의미

한다.

의류 제품의 재사용 관련 연구는 중고의류에 

관한 연구가 있다. Kim and Kim(2013)은 중고의류 

제품에 대한 인식, 구매동기 및 구매행동에 대한 

연구에서 중고의류 제품에 대한 구매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대체로 부정적 인식을 가지고 있으나 구

매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고의류 제품의 구매동기는 디

자인 차별성, 경제성, 품질과 매력성이며 중고의류 

제품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낡거나 하자가 있는 

상품, 위생성, 낮은 품질, 상품의 교환 및 환불 처

리의 어려움에 의한 것임을 밝혔다. Lee and Lee 

(2016)는 재활용 방법에 따른 소비자 동기와 장애 

요인이 재활용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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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재활용 방법을 교환/거래, 수선/리폼, 기부 3가

지로 구분하여 소비자의 동기와 태도 및 장애 요

인을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재활용에 대해 사람

들이 호의적 태도를 가지고 있으나 실제 재활용 

행동으로 연결하지 못하는 것은 교환/거래, 수선/

리폼, 기부의 3가지 방법 모두 과정의 복잡함과 시

간이 오래 걸린다는 부정적 인식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Oh and Lee(2020)는 중국 소비자를 대상

으로 의류 제품 공유 경험과 소비가치에 관한 연

구를 진행하였다. 소비가치를 기능적 가치, 사회적 

가치, 차별적 가치, 물질적 가치 항목으로 구성하

고 대여 결정 요인으로 패션성, 경제성 실용성과

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사회적 가치, 차

별적 가치, 물질적 가치는 패션성에 영향을 미치

고, 기능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는 경제성에 영향

을 미치며, 기능적 가치는 실용성에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

Kim(2019)의 연구는 중고의류의 지속사용 의도

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디자인, 색

상, 소재 등이 독특하거나 개성적이라고 설명되는 

차별적 소비가치와 사회적 소비가치를 높게 지각

할수록 지속사용 의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고의류의 기능적 가치, 경제적 소비가치와 감성

적 소비가치는 지속사용 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주

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Park and Choo(2011)의 

연구에서는 중고 패션 제품의 구매 경험이 있는 

집단과 없는 집단을 비교하여 소비자 자신감, 패

션 스타일의 연출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며 가격 

민감도 및 환경 보존의식에서는 차이를 보이지 않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도 Shim(1995)의 환경 

인식에 따른 재활용 방법으로 재사용, 기부, 재판

매 차이에 관한 연구가 있다.

위 연구들을 종합하면, 중고의류 소비의 긍정적 

요인은 디자인 차별성, 경제성, 품질, 매력성이며 

부정적 요인은 위생성, 저품질, 환불과 교환의 불

편함이다. 패션에 대한 관심과 지식 그리고 중고

의류에 대한 경험은 재사용의 가능성을 높인다. 

의류 제품의 협력적 소비는 고품질의 차별화된 의

류 제품개발, 중고의류 제품 위생과 품질관리, 거

래를 위한 편리한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져야 한다. 

여기에 의류 재사용에 의한 환경 영향에 대한 정

보를 제공하여 교육 효과를 높이고 의류 재사용 

기회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Ⅲ. 연구 방법

1. 연구 방법 및 절차

이 연구는 협력적 소비를 위한 지속가능 의류 

제품 디자인 가이드라인 개발을 위해 3단계 연구

를 진행하였다. 1단계로 협력적 소비 사례의 활성

화 요인을 도출하여 의류 제품의 전과정 단계로 

정리하였다. 2단계로 지속가능 의류 제품 디자인

에 대한 한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3단계로 제

품개발 단계에서 협력적 소비 활성화에 필요한 요

인을 적용하여 지속 가능 디자인을 위한 가이드라

인을 개발하였다. 연구 절차 및 내용은 <Table 1>

과 같다.

협력적 소비 사례의 활성화 요인 도출은 Strauss 

연구 단계 대상 조사 방법 연구 내용

1단계 요인도출 교육 전문가 근거이론 •협력적 소비 활성화 요인도출
2단계 요인도출 패션전공 실무자 심층면접 •지속가능 의류 제품 디자인 요인도출
3단계

디자인 요소 

분류

패션전공

교육 전문가
심층면접

•협력적 소비를 활성화하는 지속가능한 의류 제품 
디자인

Table 1. 연구 절차 및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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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Cobin(1997)의 근거이론 분석 방법에 따라 개

방 코딩과 축 코딩, 선택 코딩을 진행하였다. 협력

적 소비 분석은 패션전공자 2인과 근거이론 연구

에 경험이 있는 1인이 참여하였으며 개방 코딩에 

따라 수집한 협력적 소비 사례에서 활성화 요인을 

도출하였다. 도출한 개념의 범주화를 객관성을 확

보하기 위해 3인의 연구 참여자의 검토를 진행했

으며 동의한 항목만을 사용하였다. 도출한 내용을 

지속가능 디자인 방법의 속성으로 재배치하였다.

지속가능 의류 제품 디자인에 대한 심층면접은 유

엔환경계획(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me, 

n.d.)에서 제시하고 있는 지속가능한 제품 설계(D4S) 

7가지를(Table 2) 의류 제품의 전과정 평가(LCA)의 

단계에 맞추어 재구성한 질문지 <Table 3>을 중심

으로 진행하였다. 자료 수집 기간은 2021년 8월 5

일부터 9월 30일까지 2개월간이었으며 심층면접은 

연구 참여자에게 연구 목적을 설명하고 답변을 준

비할 수 있도록 조사 내용을 전달한 시점에서 1주

일 간격을 두고 일대일 비대면으로 실시하였다. 

심층면접은 넓은 영역의 정보와 디자인에 대한 통

찰력을 얻기 위해 실무 경험의 구체적인 실행 내

용과 과정을 알 수 있도록 자유롭게 대화하는 반

구조화 방식으로 진행하였으며 깊이 있는 답변을 

얻기 위해 필요한 경우 디자인 사례 또는 사진 자

료를 활용하였다. 심층면접 대상자는 의도적 표집 

방법으로 패션 분야 전문가 7인을 선정하였고 선

정 기준은 의류 대여, 중고의류 거래, 의류 기부에 

대한 경험과 의류 수선의 경험이 있는 의류 제품 

생산기획 분야 5년 이상의 실무자와 패션디자인 

교육 전문가로 제한하였다. 심층면접 대상자의 일

반적 특성은 <Table 4>와 같다. 면담 내용은 연구 

참여자의 동의하에 녹취한 후 전사하였다. 

2. 연구 범위

의류 디자인은 계절, 성별, 연령대, 용도, 복종, 

가격, 아이템에 따라 구분되며 디자인 목표와 방

법이 다르므로 이 연구의 범위는 여성 정장으로 

① Selection of low-impact materials

② Reduction of materials usage

③ Optimization of production techniques

④ Optimization of distribution system

⑤ Reduction of impact during use

⑥ Optimization of initial lifetime

⑦ Optimization of end-of-life system

Table 2. 지속가능한 제품 설계를 위한 7가지 원리.

From 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me. (n.d.).

LC 단계 D4S

제품 설계·생산 단계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소재 선택과 사용
 •의류 제품 생산을 위한 소재 및 부자재 사용을 줄임 
 •생산 기술의 최적화

유통 단계   •유통시스템 최적화
사용 단계 

 •의류 사용 중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줄임
 •의류 수명을 늘림

폐기 단계  •의류 폐기의 최적화 

Table 3. 의류 제품의 전과정 단계별 D4S 질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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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하였다. 여성 정장은 계절의 변화, 사회 환경

적 변화, 개인 신체 변화 등 다양한 이유로 소유한 

기간에 비해 실제 사용 기간은 짧고, 다른 의복에 

비해 손상되지 않았어도 착용하지 않거나 다양한 

사유로 사장되기 쉬운 의복으로 협력적 소비를 높

일 필요가 있다. 

3. 연구 문제

본 연구는 협력적 소비의 활성화를 위해 제품수

명단계를 기반으로 지속 가능 의류 제품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다음의 연

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 문제 1 : 협력적 소비 사례를 조사한다.

연구 문제 2 : 협력적 소비 활성화 요인과 회피

요인을 분석한다. 

연구 문제 3 : 협력적 소비를 위한 지속 가능 패

션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

Ⅳ. 연구 결과

1. 의류의 협력적 소비 사례

1) 의류 대여

의류 대여는 소비자들이 다양한 종류의 옷을 입

으면서도 환경의 영향을 줄일 방법으로 인식되면

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의류 대여는 온라인

에서 의류를 고르고 배송받는 시스템으로 의류를 

구매하는 시간을 줄일 수 있으며 의류의 스타일이

나 사이즈가 맞지 않는 것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월정액으로 고가의 옷을 대여할 수 있으며 

세탁을 하지 않아도 되는 편리를 제공한다. 의류 

대여 비즈니스 모델은 2009년 하버드(Harvard) 경

영대학원 출신의 제니퍼 프레이스(Jennifer Fleiss)와 

제니퍼 하이만(Jennifer Hyman)이 공동 창업한 렌트 

더 런웨이(Rent the Runway)가 대표적이다. 요금제 

선택에 따라 대여 횟수는 무제한까지 가능하다. 

미국의 르 토트(Le Tote)나 일본의 에어 클로젯(Air 

Closet)도 이와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국내는 SK플래닛이 2016년 프로젝트 앤(Project 

Anne)을 론칭했다. 같은 시기 클로젯 셰어(Closet 

Share), 윙 클로젯(Wing Closet), 원투웨어(Want to 

Wear)와 같은 유사한 서비스가 등장했다. 프로젝

트 앤은 유료 멤버십에 가입하면 기본 1~2벌의 의

류를 월 4회 또는 기본 1개의 가방을 월 3회 이용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했다. 하지만 서비스의 

핵심인 상품 대여의 한계와 수익성을 문제로 2018

년 5월 서비스를 종료했다. 같은 해 론칭한 클로젯 

셰어는 개인 간 거래 서비스로 변경하여 대여 상품

이 한정적이라는 기존의 문제를 해결하면서 2020년 

손익분기점을 넘겼고 현재는 중고 판매나 의류 기

부로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다(Na, 2021). 

이름 직업 경력

오** 여성복 디자이너 10년 이상

조** 여성복 디자이너 10년 이상

 박**a 의류 벤더 디자이너 5년 이상

권** 여성복 디자이너 5년 이상

이** 교육 전문가 (의복 구성) 10년 이상

 박**b 교육 전문가 (소재) 10년 이상

김** 교육 전문가 (디자인) 10년 이상

Table 4. 심층면접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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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의류 업체들도 의류 대여를 시작했다(Jang, 

2019). 에이치앤엠(H&M)은 스웨덴 스톡홀름(Sweden 

Stockholm)의 세르옐(Sergel) 광장 매장의 대여사업

을 시작으로 컨셔스 익스쿨루시브 컬렉션(Concious 

Exclusive Collection)의 50여 개 컬렉션 중 3개 아이템까

지 대여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Jang, 2018). 

또한, 정장을 무료로 빌려주는 원 세컨드 슈트(One 

second suit) 프로그램과 에이치앤엠 리웨어(H&M 

Rewear)라는 개인 간 중고의류 판매 서비스로 사업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미국의 의류 브랜드 바나나 

리퍼블릭(Banana Republic)과 앤테일러(Ann Taylor), 

그리고 블루밍데일스(Bloomingdale’s) 백화점은 대여 

플랫폼 캐슬(CaaStle)과 협력하여 의류 대여 서비스를 

시작했다. 바나나 리퍼블릭의 스타일 패스포트(Style 

Passport)와 앤테일러의 인피니트 스타일(Infinite Style)

은 의류 3벌을 구독하면 무제한 교체가 가능하다. 2019

년에 시작한 브루밍데일스의 마이 리스트 앳 블루밍데

일스(My List at Bloomingdale’s)는 여러 브랜드를 유통

하는 백화점의 대여 서비스라는 점에서 관심을 받았으

나 2020년 7월 재정난으로 운영을 중단했다. 어반아웃

피터스는(Urban Outfitters)는 눌리(Nuuly)라는 대여 서

비스를 시작한 데 이어 재판매 플랫폼 눌리 스리프트

(Nuuly Thrift) 출시를 발표했다(“Urban Outfitters”, 

2021). 아메리칸 이글 아웃피터스(American Eagle 

Outfitters)는 스타일 드롭(Style Drop)이라는 대여 서비

스를 운영하고 있다. 

대여 서비스가 늘어나면서 스타일과 상황에 맞

춘 틈새시장을 겨냥한 플랫폼들도 등장하고 있다. 

더 로테이션(The Rotation)은 남성 스트리트 패션

을 대여하고(Chae, 2021), 더페어골프(The fair golf), 

플렉스골프(Flex golf), 포썸골프(4 Some Golf)는 골

프웨어를 대여한다(Yu, 2021).

의류 대여 서비스는 온라인으로 이동한 소비 

방식의 변화, 짧아진 의류 교체 주기, 환경을 생각

하는 소비의식의 변화, 경험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자신을 자유롭게 표현하는 젊은 세대의 욕구에 맞

추어 시장을 키워가는 중이다. 의류 브랜드 측면

에서는 환경오염의 주범이라는 비판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황에서 대여 수익을 낼 수 있으며, 고객이 

대여로 마음에 드는 상품을 입어본 후 실구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새로운 홍보 수단이 될 

수 있다. 의류 대여 활성화는 내구성이 좋은 독창

적인 상품 개발로 판매 침체에 대한 돌파구가 될 

수 있다. 

2) 의류 중고거래

중고의류는 스리프트 숍(thrift shop)이나 개인 

판매를 통해 거래된다. 스리프트 숍은 일반적으로 

자원봉사자나 봉사단체가 기부나 위탁받은 의류를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여 경영한다(Naver 지식백과, 

n.d.). 개인 판매는 필요 없어진 물건을 차고나 마

당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개별적으로 판매하는 가

라지 세일(garage sale)이나 공동으로 장소를 빌려 

판매하는 벼룩시장(flea market) 판매가 있다. 온라

인 거래의 활성화로 다양한 형태의 중고거래 비즈

니스가 등장하고 있다. 

온라인 중고의류 거래는 판매방식에 따라 개인 

간 매입과 매도가 이루어지는 직접 판매, 상품의 

소유자가 기간을 정하여 운영사에 판매 업무를 위

탁하는 위탁판매, 소유 물건을 교환하면서 제품구

매 시 두 제품 사이에서 발생하는 차액을 결제하

는 보상 판매, 소유자로부터 상품을 매입하여 판

매하는 매입 판매로 구분된다. 

직접 판매 서비스로 리투아니아 최초의 유니콘 

기업인 빈티드(Vinted)나 영국 SPA 패션 브랜드이자 

이커머스(e-commerce) 업체인 아소스(ASOS)가 있다. 

아소스는 자체 브랜드 제품을 비롯해 탑샵(Topshop), 

반스(Vans), 아디다스(Adidas) 등 인기 있는 여러 브

랜드 상품을 판매하는 편집숍으로도 유명하다. 중

고 상품의 판매는 사용자가 제품의 사진을 찍어서 

앱에 올리면 유사한 상품을 찾아주는 스타일 매치 

서비스를 기반으로(Kim & Han, 2018) 개인 간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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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된다. 포시마크(Poshmark)는 소셜미디어와 마켓 플

레이스를 결합한 기능으로 비슷한 취향과 관심사

를 가진 이용자들을 연결하고 구매자 주소가 적힌 

포시마크 박스를 판매자에게 제공하여 구매자가 

브랜드 제품을 받는 것과 같은 기분을 느끼게 한

다. 리바이스(Levi’s)는 리바이스 세컨드 핸드(Levi’s 

SecondHand) 온라인 스토어를 시작한 데 이어 청바

지를 업사이클링해 모던함과 빈티지 스타일로 제

품화한 리던(re/done)과 고객 간 사고팔 수 있는 플

랫폼 리셀(re/sell)을 론칭한다고 발표했으며(Baek, 

2021), 나이키(Nike)도 리퍼비시드(Refurbished)를 론

칭했다.

위탁판매 서비스인 더 리얼리얼(the realreal)은 

세탁이나 수선 서비스는 제공하지 않으며 제품 정

보 입력 후 제품을 업체에 보내면 제품 검수, 가격 

책정, 상품 촬영 및 게시, 판매가 이루어진다. 베스

티에르 콜렉티브(Vestiare Collective)는 자체 물품 

전문가 고용하여 검수를 진행하는 진품 보장을 전

략으로 하고 있다.

매입 판매 서비스인 스레드업(ThredUP)은 고가 

브랜드에서 저가 브랜드까지 다양한 상품 취급한

다. 거래방식은 판매자가 헌 의류를 보내면 판매 

가능한 의류를 선별하고 세탁과 수선 후 가격을 

책정하여 홈페이지에 등록하여 판매한다. 판매가 

이루어지면 포장하여 쇼핑몰을 통해 배송하는 방

식이다. 스레드업은 3만여 개 브랜드의 가격을 측

정할 수 있도록 옷 계산기 서비스를 제공한다. 

중고의류 거래는 가치소비를 추구하는 고객에

게는 구매할 수 없었던 고가의 의류를 중고로 장

만하거나 새로운 구매를 위해 기존의 것을 처분하

려는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재테크의 수단으로

도 활용되고 있다. 자신을 표현하고 과시하려는 

소비 욕구와 친환경의 실천이라는 모순된 문제를 

해결한다는 점에서 대안의 소비문화를 형성하고 

있다.

3) 의류 기부

의류 기부는 자선단체,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바

자회, 의류 수거업체를 통해 추진되고 있다. 자선

단체는 기부받은 옷을 재판매하여 수익금을 사회

에 환원한다. 1942년 영국에서 가장 먼저 설립된 

구호단체인 옥스팜 인터내셔널(Oxfam International)

이 운영하는 옥스팜 채러티 숍(Charity Shop)은 기

부받은 옷을 재판매하고 수익금은 전쟁 난민과 빈

민을 위해 사용한다. 최근에는 공정 무역 제품을 

판매하기도 한다. 파라(FARA)는 루마니아의 취약 

계층을 돕는 자선단체가 운영하는 상점이다. 기독

교 단체가 운영하는 구세군은 국내에서도 잘 알려

져 있으며 다양한 물건을 판매하고 있다. 국내는 

사회적 기업인 아름다운 가게, 외교부 소관의 비

영리단체(NGO)에서 운영하는 옷캔 등이 있다. 공

익단체 일부는 자선단체가 아닌 개인사업자와의 

계약을 통해 운영되고 있다. 세이버스(Savers)나 밸

류 빌리지(Value Village)등은 이익금 일부를 자선

재단에 제공하고 있다(Moon, 2013). 다양한 단체에

서 의류 기부를 받고 있으며 수익금을 아동, 노숙

자, 야생동물, 환경문제, 난민 등 단체별로 추구하

는 가치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 

에이치앤엠은 의류 수거 캠페인 브링 잇(Bring 

it), 클로즈 더 루프(Close the loop)를 진행했다. 헌 

옷을 쇼핑백에 담아 가져가면 할인쿠폰을 증정하

며 구매 시 사용할 수 있다. 유니클로(Uniqlo)는 의

류를 기증받아 리유니클로(Re. UNIQLO)라는 다운 

리사이클과 재사용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의류 기증과 기증된 의류의 재사용 비율을 높

이기 위해 의류 수거와 사용을 위한 다양한 경로

와 접근성을 높이는 서비스가 확대되고 있다. 의

류 재사용에 의미부여와 투명한 수익금의 사용과 

정보공유로 재사용에 대한 인식변화와 참여를 독

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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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협력적 소비 활성화 요인 도출 결과

협력적 소비 활성화 요인을 Strauss and Corbin 

(1997)이 제시한 근거이론의 개방 코딩, 축 코딩, 

선택 코딩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개방 코딩 

단계에서는 연구에 참여한 3명의 전문가와 국내외 

협력적 소비 사례의 활성화 요인에 대한 인터뷰 

내용을 개념으로 정리하였다. 개념을 생성할 때에

는 생산자와 소비자 관점, 의류 속성, 의류 제품의 

수명 단계를 고려하여 중첩되지 않게 분류하였다. 

축 코딩 단계에서는 개념으로 정리한 인터뷰 내용

의 하위범주를 도출했다(Table 5). 도출된 하위범

주는 경제성, 유행성, 개성, 과시성, 편의성, 관계

지향성의 소비가치로 표현하였으며 회피요인의 경

우 회피요인을 제거하면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어 

편의성에 포함했다. 조사 내용과 연구자가 명명한 

제목이 얼마나 적절하게 연결되는지 개념-하위범

주들을 표로 제작하여 전문가에게 중첩성, 개념의 

모호성, 단계를 검토하고 수정하였다. 축 코딩의 

결과를 협력적 소비를 중심현상으로 맥락, 중재적 

협력적 소비 방식 개념 하위범주 협력적 소비 단계

중고/대여 신제품 구매 대비 저렴한 비용 경제성

구매 단계

대여 유행에 맞출 수 있음
유행성

중고/대여

다양한 옷을 입을 수 있음

다양한 스타일을 시도할 수 있음 개성

디자이너 브랜드의 옷을 입을 수 있음 과시성

스타일링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음 편의성

정서적 연결이나 신뢰를 형성할 수 있음 관계지향성

중고 사이즈가 제한적일 수 있음 회피성/편의성

대여

신제품 구매보다 사이즈와 어울림에 대한 부담 덜함
편의성

입어보지 않아도 됨

입어볼 수 없음 회피성/편의성

직접 방문하지 않아 원하지 않는 사람과의 접촉 방지

편의성중고/대여 의류 대여 및 중고의류 가격에 대한 신뢰
유통 단계

중고/대여/기부 의류 수거·배송 서비스

중고/대여/기부 지속가능한 환경을 위한 소비의식 가치지향성

사용 단계

대여
직접 세탁이나 수선을 하지 않아도 됨

편의성의류 관리의 어려움 해소

중고/대여

의류 보관을 위한 공간 문제 해소

(잦은 착용과 세탁으로) 내구성이 약할 수 있음

회피성/편의성

다른 사람이 입던 옷에 대한 거부감

문화적 편견

위생에 대한 염려

대여
착용자의 몸에 맞게 수선해서 입을 수 없음

선호가 높은 의류 제품은 기다려야 함

대여 인기 많은 제품은 대여하기 어려울 수 있음

중고 입지 않는 옷으로 수익 창출
경제성 폐기 단계

대여 옷의 효율성을 높임

Table 5. 협력적 소비 단계에 따른 활성화와 회피요인의 개념 및 범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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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 상호작용전략 및 결과 항목의 패러다임 모

형 <Figure 1>로 배열하였다. 개방 코딩과 축 코딩 

분석 결과 의류 제품의 협력적 소비의 활성화에 

영향을 미치는 인과적 조건과 맥락, 중재적 조건, 

상호작용 전략 및 결과 모형의 각 단계는 다음과 

같다. 중심현상은 협력적 소비 활동으로 배열하였

으며 인과적 조건은 의류 폐기와 사장의 문제로 

공간 문제, 입지 않는 옷으로 수익 창출과 옷의 효

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욕구로 나타났다. 맥락적 

조건으로는 환경에 대한 관심 증가, 소비가치 변

화, 온라인 유통의 확산과 재테크의 수단으로의 

활용이 도출되었다. 중재적 조건으로는 협력적 소

비 시 고려사항으로 편의성과 경제적, 부담의 감

소와 같은 긍정적 요인과 함께 의복 사이즈에 대

한 제한과 입어볼 수 없는 회피요인을 포함하고 

있다. 작용 및 상호작용 전략은 경제성과 편의성 

그리고 가치소비 추구를 포함한다. 

분석된 결과를 협력적 소비 단계로 살펴보면, 

구매 단계에서는 경제성, 유행성, 개성, 과시성, 편

의성, 관계지향성의 활성화 요인과 회피성의 요인

을 포함한다. 유통 단계는 경제성과 편의성이 요

구되어 가격 책정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고 배송 

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된다. 사용 단

계에서는 입어볼 수 있는 서비스 제공, 위생 관리, 

내구성 보완, 문화 정서적 변화 추구와 함께 상호

전략으로 분류된 경제성, 가치소비 추구, 편의성을 

높인다면 협력적 소비를 활성화할 수 있다. 폐기 

단계는 의류의 효율성과 경제성이 중요한 요소로 

협력적 소비 활성화를 위해서는 수익 창출과 연계

하는 것이 중요한 요인으로 도출되었다.

3. 협력적 소비를 위한 지속가능 의류 제품 

디자인 심층 인터뷰 결과

1) 의류 제품의 생산·설계 단계

(1)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소재의 선택과 

사용

합성섬유는 제조 과정에서도 천연섬유와 비교

하여 더 많은 탄소를 배출하고 자연분해가 되지 

않아 환경을 파괴하므로 친환경 소재를 사용을 높

여야 한다는 점에는 연구의 참여자들이 같은 의견

을 내놓았다. 폐플라스틱을 이용한 의류 생산은 

친환경적이라고 인식하고 있으나 자원의 리사이클 

과정에 대한 회의적 견해도 있었다. 환경에 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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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의류 소재를 선택하고 생산 

과정에서 풀이나 접착제 사용을 줄여야 한다고 하

였다. 환경의 영향을 줄이기 위해서는 재활용 소

재를 사용하거나 재활용할 수 있는 소재를 사용, 

소재의 다양성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한데 현재 

디자인 과정에서 이것을 고려하는 것은 기업의 경

영층이나 관리자의 이념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생

분해가 가능한 소재, 재생 가능한 소재, 합성물질

을 최소화한 소재 등 소재 선택 도구와 친환경 재

료 목록이 있다면 디자인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합성섬유의 사용은 환경오염에 주범이라 생각

합니다. 합성섬유의 사용을 줄이는 것이 시급하

죠.” (이)

“의류 생산에 사용되는 접착심지의 경우 유독

성이 강하죠. 접착심지로 인해 의류 수명이 짧아

지는 것 같아요. 접착심지의 접착제가 원단을 녹

이기도 하고 원단 표면으로 올라오는 경우도 있습

니다.” (조)

(2) 소재 및 부자재 사용을 줄임

의류 디자인은 유행에 맞아야 하고 개인 취향

에 맞춰야 한다. 아름다움을 살리면서도 자원의 

소비를 줄이기 위한 방법은 자투리 원단을 최소화

해야 한다는 것은 많은 전문가들이 동의하고 있다. 

패션 산업에 사용되는 패턴 마킹 시스템은 원단의 

소모를 최소화하기 위해 원단의 폭, 무늬, 패턴 방

향 등의 조건을 고려하여 패턴을 배치하고 자동 

재단기를 포함하고 있다. 마커 제작 자동화 개발

은 판형의 소재로부터 입체물을 만드는 산업에서 

재료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많은 연구가 이루어

져 왔으며 최근에는 인공지능 이론을 도입하여 마

킹 효율을 높이고 있다. 친환경 생산 개발에 대한 

교육과 디자인 개발로 작업의 효율을 높이고 최적

의 마커를 고려한 디자인 개발은 앞으로도 많은 

개발의 여지를 가지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의류 

폐기물이 나오지 않지만, 원단 소요량이 많다면 

혁신적인 방법으로 보기에는 어렵다는 의견도 나

왔다.

“의류를 디자인하는 것은 유행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재료의 사용을 절감한다는 것은 의류 디자

인 맥락에서는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소재가 적게 

들어가도록 디자인을 하는 것이 좋은 디자인이라는 

것과 일치하지도 않고요. 자원을 최소화한다는 관점

에서 디자인하기보다는 원단이 낭비되지 않도록 마

킹을 합리적으로 하고 자투리 원단을 만들지 않도

록 디자인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박)

“제로 웨이스트 디자인 개발로 자투리 원단을 

만들지 않으려는 노력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

다. 조각이 없다면 인체 맞추기 위해 원단 사용량이 

더 많아질 수 있습니다. 주름 의류의 경우 3배의 원

단이 들어가게 되니까 사이즈의 유연성은 있으나 

소재 사용 관점에서는 낭비가 될 수 있죠.” (조)

(3) 생산 기술의 최적화

생산 기술의 최적화는 의류 사용 단계와도 관

련 있다. 공동 사용을 고려한 의류의 유지 보수가 

편리하게 제작되어야 한다. 이음새와 마찰이 발생

하는 부분에 적합한 봉제 방법을 제시하여 의류 

내구성을 높여야 한다고 하였다. 얼룩이나 쉽게 

오염이 되는 부분은 분리하여 세탁할 수 있는 탈

부착이 가능한 모듈형 디자인은 의류의 수명을 늘

릴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쉽게 손상되는 부분

의 교체가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디자인이 필요

하다고 하였다.

“의류 시접이 너무 작은 경우 원단이 미어지거

나 터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적합한 봉제 방법을 사

용하여 내구성을 높이면 오래 사용할 수 있죠.” (조)

“중고거래를 기피하는 이유 중 하나는 다른 사

람이 착용하던 옷이라는 점입니다. 세탁으로 어려

운 부위가 있습니다. 여성 재킷의 뒷목 부분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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셔츠·블라우스 소매 끝부분은 낡거나 변색이 쉽기 

때문에 다른 부분이 손상이 없더라도 버려지는 경

우가 많죠.” (이)

의류 품질은 소재와 봉제 방법에 의해 결정된다. 

의류 교체는 유행이 주도하는 부분이 큰데 정장의 

경우 실제 사용한 기간은 길지 않은 경우가 많다. 

의류의 수명은 착용과 세탁, 보관 등 관리에 따라 

달라진다. 정장은 세탁과정에서 형태 유지와 견뢰

도가 높은 소재를 사용해 내구성을 높여야 한다.

“고급 소재의 클래식한 디자인은 오래 입게 됩

니다. 소재의 고급스러움은 디자인을 돋보이게 만

듭니다.” (이)

“스타일리시 하면서도 유행을 초월한 디자인으

로의 전환이 가능한 디자인이라야겠죠. 디자인의 

목표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박a)

“소비하는 의류의 양을 줄이는 대신 브랜드는 

의류와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흐를 

것 같다는 생각도 합니다. 예를 들면 패션 콘텐츠

들도 많이 생기고 있고 패스트 패션 브랜드에서도 

의류를 수거하거나 렌탈도 하는 것을 보면 달라지

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명품을 당근마켓에서 

거래하는 경우도 많고요.” (오)

정장은 입는 사람의 목적에 맞아야 하고 개인

의 스타일을 표현하기 위해 아이템을 활용하는 창

조 과정이 동반된다. 의류의 수명은 편안하고 활

용도가 높은 아이템의 개발과 다양한 스타일에 대

한 연출 아이디어가 제공되어야 한다. 핏 이슈와 

관련하여 대부분의 사람은 체중의 증가와 감소가 

일어나기 때문에 의류 교체는 얼마만큼의 신체 변

화가 일어나느냐가 중요한 요소이다. 재킷은 구조

가 복잡하여 사이즈를 늘리거나 줄이는 것이 어렵

다. 전문가들은 최대 2단계 치수 정도 늘리거나 줄

일 수 있으나 디자인 디테일 비율의 조화를 고려

하여 1단계 치수를 늘리거나 줄이는 것을 권한다. 

어깨, 숄더 패드의 유무, 소매 좁음, 소매와 몸통의 

길이를 늘이거나 줄이는 경우가 많으며 고급 의류

가 아닌 경우 비용 문제로 수선을 포기하는 경우

가 많다. 대여한 의류는 체형에 맞추어 수선할 수 

없다. 체형변화에 맞게 조정할 수 있으면서도 신

체 동작의 편안하고 개인의 체형을 포용하는 유연

함을 가져야 한다. 

“상의 핏 이슈는 어깨, 허리, 가슴, 소매길이, 

전체적으로 너무 큼과 작음, 너무 박시함, 너무 핏

함 등 다양합니다. 기성복 수선은 비율 조화가 깨

지고 수선비용 수선 시간, 수선 효과 등을 고려하

면 효율적이지 않습니다.” (조)

“재킷의 소매길이는 주로 소매 밑단에서 조정

하게 되는데 단추 구멍이 있는 경우 늘리기와 줄

이기가 어려워집니다. 소매 단추로 장식하지만, 단

추 구멍을 뚫지 않는 것이 소매길이를 늘리거나 

줄이는 데 유리하겠죠. 수선이 필요하지 않도록 

디자인해야 하지만 수선이 불가피한 경우에도 쉽

게 할 수 있도록 해야겠죠.” (오)

“활용도가 높은 디자인이라야 오래 입을 수 있

어요. 핏 이슈와도 관련될 수 있겠네요. 2치수가 

커버되는 디자인이라면 의류 생산 시 사이즈 단계

를 줄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의류 생산 측면에서도 

재고량을 줄일 수 있을 거로 생각해요.” (조)

“하의 사이즈 변화가 가장 큰 부분은 허리와 바

지 길이입니다. 엉덩이 너비와 비교하여 허리 너비

의 차이가 클 경우 허리 줄임이 필요한 경우가 많

은데 온라인 판매가 활성화되면서 바지의 허리 단

에 고무 밴드 삽입하거나 사이즈 조절 장치를 사

용한 디자인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바지와 스커트의 길이는 신상품 구매 시에도 

조절이 많이 이루어지는 부분입니다. 한번 길이를 

자르고 나면 다시 원상회복이 어렵기 때문에 줄임

과 늘림이 가능한 마감처리가 필요한 부분이라 생

각합니다. 현재는 길게 나와 구매 시 줄이는 방식

인데 평균 길이로 제작 후 단을 내는 방식도 생각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조)

“밑단 처리 방법 중 유로 헴(euro hem)으로 처리

한다면 디자인 변화 없이 기장을 줄이거나 늘리기

가 가능해서 최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박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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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장은 의류 기능보다는 미적 요소를 고려하여 

디자인하는 경우가 많아 의류 관리가 어려운 부분

이 있다. 정장은 소재 특성으로 다림질이 필요한 

경우가 많지만, 디자인 구조의 복잡함으로 어렵다. 

계절적 요인과 상황적 특성이 고려되지 않은 디자

인은 활용되지 못하고 사장되기 쉽다. 정장이 잘 

활용되기 위해서는 미적인 목적 이외에도 제품의 

기능을 최적화할 수 있도록 실용성을 고려한 디자

인이어야 한다.

“봄과 가을옷은 특히 사용 기간이 짧은 것 같

아요. 기간이 짧은 것도 있지만 기능적인 문제도 

있는 것 같아요. 또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있어 1년

이 지난 후에는 다른 선택을 하게 되니까 안 입게 

되죠.” (김)

“이너웨어로 입을 수도 있고 동시에 겉옷으로 

입을 수도 있는 아이템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롱 셔츠는 이너웨어와 겉옷의 두 가지 용도로 활

용할 수 있습니다. 캐주얼하게도 입고 정장으로 

활용할 수 있어 다양한 목적에 맞추어 활용이 가

능하다고 생각해요. 다양한 스타일을 소화할 수 

있어야 하고 유행에 따라 연출이 가능해야 오래 

입을 수 있을 거로 생각해요” (박a)

“거의 10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잘 입고 있는 

블라우스형 원피스가 있습니다. 둥근 네크라인의 

세미 피티드 튜블라 원피스인데 보석 장식이 달린 

칼라와 레이스 장식 칼라가 2중으로 되어 있고 탈

부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캐주얼하게 입을 수도 

있고 특별한 자리에는 보석 장식의 칼라를 부착하

거나 레이스 칼라를 부착하여 다양한 상황에 맞춰 

입을 수 있어서 오래 착용하는 것 같아요. 가변형 

디자인이나 모듈형 디자인이 효과적인 것 같아

요.” (조)

2) 유통 단계

(1) 유통시스템 최적화

의류를 대여하거나 중고의류 구매를 위한 사이

즈 기준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사이즈가 맞지 않아 교환하는 것은 소비자 입장에

서 피로감을 높이고 자원의 낭비를 초래한다는 점

에 모두의 의견이 일치했다. 여성 정장이 필요한 

소비자의 상황을 고려한 배송 시스템과 의류를 배

송하기 위한 비닐백, 박스 같은 포장재의 사용을 

줄이면서도 배송받을 때 느끼는 감정을 고려한 배

송 서비스도 제기되었다. 의류의 재사용은 세탁과

정이 필수적인데 이 과정에서 자원의 소비, 온실

가스 배출, 유해 물질 사용으로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세탁은 사용 단계

에서도 제기되는 문제이다. 재사용이 친환경적이

기 되기 위해서는 재활용을 위한 친환경적 시스템

이 갖추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중고의류를 꺼리는 이유에는 냄새 문제도 있

어요. 재킷의 경우보다 셔츠와 블라우스의 경우 

세탁으로는 지워지지 않는 얼룩과 냄새 때문에 위

생상 꺼려지는 거죠.” (조)

“정장류는 고가의 제품이 많아 중고 가격이 신

제품의 반값이라고 하면 사람들은 중고의류를 사

지 않고 새것을 사고사용 후 반값에 중고로 팔면 

된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오)

3) 사용 단계

(1) 사용 중 환경의 영향을 줄임

의류 제품 사용 중 환경오염은 세탁으로 발생

한다. 세탁할 때마다 합성섬유에서 발생하는 미세 

플라스틱과 세탁에 사용되는 세제가 요인이다. 의

류 제품에 적합한 세탁 방법을 제시하는 것만으로

도 환경의 영향을 줄일 수 있다는 데 의견이 일치

했다. 완제품에 대한 고려 없이 세탁 방법이 적용

되어 있으면 배색이나 부자재로 인한 탈색, 이염, 

변색, 수축 등의 제품 변형이나 기능을 떨어뜨릴 

수 있으며 의류 수명에 영향을 미친다. 기업에서

는 무조건 드라이클리닝이나 손빨래로 표시하는 

경향에 대한 문제도 제기되었으며 올바른 세탁을 

하는 것이 옷의 손상을 최소화하고 불필요한 낭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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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줄인다고 하였다.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세탁 

용제의 규제와 친환경 세제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

지만, 세탁의 원인이 되는 냄새와 오염에 강한 최

적의 세탁 방법을 선택하도록 정확한 정보를 제공

해야 한다. 

“현재 기술로는 정확한 소재 정보와 세탁정보

를 제공하는 것이 최선인 것 같아요. 세탁의 냄새

와 오염에 대한 기능적 소재가 개발이 이루어지면 

달라지리라 생각합니다.” (김)

(2) 의류 수명을 연장하는 디자인 및 서비스 제공

세탁 후 변색이나 형태 변형도 의류를 입지 않

고 교체하는 주요 원인이 된다. 위에서 언급한 것

처럼 세탁과정에서 의류가 수축, 변색, 이염 문제

는 소재 선정 시 고려해야 하며 소재의 상태가 오

래 보존되는 소재를 사용하여 디자인해야 한다. 

의류 사용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의류 손상 

문제는 쉽게 수선할 수 있도록 디자인되어야 한다. 

하지만 무엇보다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의

류 수선 도구의 제공과 수선 서비스의 제공이 필

요하다. 일부 고급 의류 브랜드에서 제품 보증과 

수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과 같이 의류 수선 서

비스를 확대하여 필요한 경우 수선해 입을 수 있

는 옷을 만들어야 한다.

4) 폐기 단계

(1) 폐기의 최적화

의류 제품 디자인은 제품 설계·생산 단계와 사

용 단계만을 고려하였고 의류의 폐기 단계는 제외

되어 있다. 의류는 혼용된 소재에 따라 처리 방법

이 구분되나 해체와 분류가 어려워 생활폐기물 선

별이나 소각 없이 매립했다. 폐기 단계에서 폐기

물을 최소화하는 디자인 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 

최소한의 비용과 노력으로 해체하여 분류할 수 있

도록 구조를 단순화하고 소각 또는 재활용 시 환

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유해 물질의 사용을 

제한해야 한다. 재활용을 위한 의류 수거함이 설

치되어 있지만, 체계적인 관리와 운영이 필요하다. 

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는 혜택 제공과 경제적 인

센티브로 의류 폐기물을 줄이고 효율적이고 체계

적인 회수가 이루어져야 한다.

“의류 폐기물에도 폐기 원칙이 필요합니다. 재

활용에 대한 설계, 분리수거를 활성화하기 위한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업 차원에서 재

활용을 시작하고 있지만, 개인 차원의 전략도 병

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

4. 협력적 소비를 위한 의류 제품 디자인 

가이드라인 

의류 제품의 협력적 소비를 위한 디자인 개발 

가이드라인은 <Table 6>과 같이 의류 제품 설계·

생산 단계, 유통 단계, 사용 단계, 폐기 단계의 4단

계로 구성된다. 제품 설계·생산 단계는 친환경 의

류 소재를 사용하여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하는 소재를 사용해야 하고 재활용 소재를 사용하

거나 재활용할 수 있는 소재를 사용하는 것을 고

려해야 한다. 의류 소재 및 부자재 사용을 최소화

하고 잔여물을 생산하지 않는 의류 소재 및 부자

재 사용을 최소화하도록 디자인해야 한다. 생산 

기술의 최적화는 의류 재사용을 고려한 디자인으

로 의류의 내구성, 품질, 기능을 높이고 재사용과 

공동 사용을 고려한 모듈형으로 통합적 디자인이 

이루어져야 한다. 

의류 유통 단계는 재사용을 고려한 유통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재사용의 편리성을 높이기 위한 

신상품과 구분되는 상품관리 체계로 사이즈 기준

이 마련되어야 한다. 재사용을 위한 특화된 서비

스로 의류 배송 서비스와 환경의 영향을 줄이면서

도 배송을 효율화시키는 포장 방법이 필요하다.

의류 사용 단계에서는 자원의 사용을 줄이고 



- 155 -

협력적 소비를 위한 지속가능 패션디자인 가이드라인 개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의류 세탁과 관

리가 중요하다. 의류 소재의 혼용률 제시보다는 

의류 제품을 세탁하고 관리하기 위한 쉽고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야 한다. 의류 수명을 단축하는 원

인을 제거하고, 사용자 요구를 오랫동안 충족시킬 

수 있는 디자인 개발과 의류 내구성을 높이는 소

재 선택과 봉제가 이루어져야 한다. 의류는 신체 

사이즈 변화에 유연한 디자인이어야 하며 수선이 

필요한 경우를 대비한 구성과 봉제 처리가 되어야 

한다. 수선을 위한 부자재 공급이 원활해야 하는

데 무엇보다 접근성이 용이한 수선 서비스가 제공

되어야 한다.

의류 폐기 단계에서는 폐기량을 최소화하기 위

해 의류를 재활용하거나 분리수거가 가능하도록 

해체 작업이 쉽게 디자인해야 한다. 의류 소재는 

유해 물질의 사용을 제한하여 환경에 미치는 영향

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의류 폐기

량을 줄이기 위해서는 소비자의 자발적 참여를 높

의류 수명 

단계
D4S 협력적 소비를 위한 의류 디자인

제품 설계·

생산 단계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소재 선택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는 의류 소재 
•재활용 소재 사용
•재활용할 수 있는 소재 사용

재료 사용량 절감

•의류 소재 및 부자재 사용의 최소화
•의류 소재 및 부자재 사용을 최소화하는 디자인
•생산 잔여물을 최소화하는 디자인

생산 기술의 최적화: 의류 

재사용을 고려한 디자인

•의류의 내구성을 높이는 디자인
•의류 품질을 높이는 봉제
•재사용과 공동 사용을 고려한 디자인
•의류 기능성을 높이는 디자인
•모듈형 디자인

유통 단계  유통시스템 최적화

•의류의 재사용을 위한 사이즈 기준 마련
•의류 재사용을 위한 서비스 
•배송 경험의 최적화
•친환경 포장재
•배송의 효율성을 위한 포장디자인

사용 단계 

사용 중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줄임

•의류 세탁과정에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디자인
•의류 세탁과정에서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하는 디자인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하는 디자인
•신체 변화를 고려하여 의류 수선을 최소화하는 디자인

의류 수명 최적화

•의류 수명 단축 요인 제거
•의류 수선의 원인 제거
•의류 수명을 늘리는 서비스 제공
•사용자 요구를 오랫동안 충족시킬 수 있는 디자인
•의류 수선을 위한 부자재 및 부속의 공급
•의류 부자재 및 부속 교체가 용이한 디자인
•의류의 기능을 높이는 디자인
•가변형 디자인

폐기 단계 폐기의 최적화 

•재활용을 고려한 디자인
•분리수거가 가능한 디자인
•최소한의 비용과 노력으로 해체 가능한 디자인
•효율적 회수 서비스 
•소각 또는 재활용 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유해 물질의 사용 제한
•소각을 위한 소재 혼용 최소화

Table 6. 의류 제품 수명 단계별 협력적 소비를 위한 디자인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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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체감할 수 있는 혜택 제공과 경제적 인센티

브로 효율적 회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서비스 제

공이 필요하다.

Ⅴ. 결 론

이 연구의 목적은 협력적 소비를 위한 의류 제

품의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국내외 협력적 소비에 관한 연구사례를 수

집·분석하였고, 패션 전문가와 심층 인터뷰를 통

해 협력적 소비를 위한 지속가능 패션디자인 가이

드라인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 결과에 대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협력적 소비 사례 분석 결과, 협력적 소비는 중고

거래, 대여 서비스, 의류 기부의 형태로 이루어지

고 있다. 협력적 소비에 영향을 미치는 의류 제품 

요소는 내구성, 독창적 디자인, 유행성, 재테크 수

단으로서의 가치, 사이즈의 유연성으로 분석되었

다. 시간을 절약하는 간편한 절차, 의류 제품의 위

생 관리, 진품 보장과 가격 책정에 대한 신뢰성 확

보, 편리한 수거와 배송 서비스, 교환 및 환불 처

리, 세탁과 의류 수선과 같은 편의 제공은 협력적 

소비를 활성화한다. 둘째, 의류 제품 수명 단계의 

모든 단계에서 협력적 소비 활성화를 위한 가이드

라인이 필요하다. 단계별로 살펴보면, 제품 설계 

및 생산 단계에서는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소재를 사용하고 의류의 사용과 재사용 및 폐기 

단계를 통합적으로 고려한 소재 선택이 이루어져

야 하며 의류의 수명을 연장하고 사용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의류 제품의 내구성 강화와 소비자 

요구를 오랫동안 충족시킬 수 있는 디자인이어야 

한다. 의류 사용 단계에서는 세탁과 관리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환경 파괴와 오염을 줄일 

수 있다. 체형변화에 별도의 수선 없이도 착용이 

가능한, 사이즈가 유연한 디자인이어야 하지만 수

선이 필요한 경우 교체나 변형이 용이한 모듈형 

디자인으로 제품의 경제적 효율성을 높일 수 있어

야 하며 원활한 부자재 공급도 필요하다. 의류 폐

기 단계에서는 폐기물을 최소화하고 적은 비용과 

노력으로 분리수거가 가능한 디자인이어야 한다. 

의류 폐기물의 효율적 분리배출을 위해서는 소비

자가 체감할 수 있는 혜택 제공과 경제적 인센티

브 및 편리한 서비스 제공으로 자발적 참여를 높

이는 방법도 고려되어야 한다.

패션 브랜드들이 환경보호를 위한 지속가능한 

의류 제품개발 및 협력적 소비와 관련한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지만, 실효성 논란 또한 제기되고 있

다. 패션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은 지속가능한 소

재 개발에서부터 친환경 의류 제품개발, 효율적인 

사용 및 환경을 보호하는 의류 폐기의 전 과정을 

연계하여 의류의 소비가 가치소비로 전환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패션 산업의 의류 제품수명 단계에 

따른 지속가능의 실천 방법으로 협력적 소비를 제

시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이 연구의 결과는 의류 

제품의 제품수명 단계별 사용 기간이 줄어든 의류 

디자인의 문제점을 확인하고 협력적 소비로 수명

을 연장하는 지속가능한 의류 디자인 가이드라인

을 제시한 것으로 패션디자이너, 브랜드 관리자, 

마케터, 교육 전문가들이 각 분야에 필요한 지속

가능성을 위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연구의 한계점으로는 첫째, 심층 인터뷰 결과 

수집된 자료는 실무에서 적용되고 있는 실제 사례

가 아닌 본 연구의 참여자들이 디자인 경험을 토

대로 제안한 내용으로 패션업체들의 지속가능 디

자인의 실제 적용 사례를 얻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향후 연구에서는 기업들과 연계하여 제품수명 단

계의 모든 단계에서 체계적이고 실질적 차원에서

의 지속가능 패션 제품개발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

어야 할 것이다. 

둘째, 패션 산업은 성별, 연령, 용도, 복종, 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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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템에 따라 디자인 개발 프로세스가 다르므로 

사회적 가치변화와 세부 디자인의 목적과 환경을 

고려한 지속가능성에 대한 실천적 기준을 세우고 

제품에 대한 수명 주기 평가를 수행하여야 한다. 

심각해지는 환경문제와 소비자의 소비가치 변화에 

따라 패션 산업도 적극적으로 환경보호를 위해 앞

장서고, 사회적 책임을 제품과 서비스로 보여주는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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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aims to develop guidelines for sustainable fashion designs for the revitalization of collaborative 

consumption. For this purpose, the study collected and classified domestic and overseas cases of collaborative 

consumption and drew sustainable design elements by the stage of the life of products. The study conducted in-depth 

interviews with a fashion expert group to investigate sustainable fashion designs for collaborative consumption. It 

proposed fashion design guidelines, applying the results to the stages of life of sustainable clothing products. As a 

result of an analysis of the cases of collaborative consumption services, it showed collaborative consumption was 

done in the forms, such as the trade of used goods, rental services, and clothes donation. It was found that the durability 

of clothing products, original design, hygiene management of products, trend, value as a means of investment techniques, 

and the flexibility of product size were the factors increasing collaborative consumption. Easy procedures saving time, 

sanitary administration service for clothing products, gaining confidence in authenticity assurance and pricing, convenient 

pickup and delivery services, exchange and refund processing, and the provision of conveniences like laundry and 

repair revitalize collaborative consumption. Fashion design guidelines for collaborative consumption are as follows. 

First, in the product design and production stages, the use of eco-friendly clothing materials, the design to increase 

clothing durability, pattern making, and sewing method considering the reuse of clothing should be integrated. Second, 

in the clothing distribution stage,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the distribution system considering the reuse. Third, in 

the stage of the use of clothing, accurate information on clothing washing and care should be provided to reduce 

the use of resources and minimize the impact on the environment. It is necessary to remove the causes of the shortening 

of the life of clothing, develop designs that can meet the user’s needs for a long time and the designs of the clothing 

easy to repair and expand clothing repair services. Fourth, in the clothing disposal stage, it is necessary to design 

the clothing to take it into pieces easily with the separation operation that allows the recycling and minimizes wastes. 

It is necessary to do the efficient collection by providing substantive benefits or economic incentives for consumers’ 

voluntary participation that limits the use of harmful substances and reduces clothing wastes. The fashion design guidelines 

reconstructed by adding design elements for collaborative consumption to sustainable design elements can be utilized 

as a practical plan for the fashion industry that can meet the changing social values and resolve growing environmental 

problems when the guidelines are reflected from the planning stage through the disposing process.

Key words : collaborative consumption, fashion design, guideline, sustainability




